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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“새만금공사 9월 설립･새만금청 연내 이전”

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･강호항공고 항공정비 인재 육성 당부 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6일(금) 새만금 현장을 찾아 전북

도지사, 기업 대표 등과 함께 새만금개발 가시화 방안을 논의하고

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*를 방문했다.

* (강호항공고) 국토부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위탁 고교로 선정(’12년 9월)

및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(’15년 2월)

□ 김 장관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전북도지사, 입주기업 및 투자의향

기업 대표, 농어촌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

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계획과 비전,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새만금

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새만금개발공사는 9월 말 이곳 새만금 지역에서

출범하며, 새만금청도 연내 이전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챙길 계획

이다.”라고 밝혔다.

ㅇ “공사 설립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게

되며 땅이 매립되면 민간의 투자를 앞당길 수 있다.”면서 공사

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.

□ 이어 “앞으로 재생에너지, 스마트팜 등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

정책에 맞게 부대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며, “신규 투자와

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”을 기업 

대표들에게 당부했다.

□ 아울러, “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활력을 불어

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면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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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신규직원 채용 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

수준으로 전북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,

ㅇ “또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개통될 수 

있도록 투자계획을 앞당기고, 새만금사업을 통한 수익을 지역

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.”라며

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.

□ 새만금 현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항공정비인력 양성정책* 추진

상황 점검을 위해 강호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시설과 학습

현장을 둘러보고 학생, 교사 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.

* 항공산업계 맞춤형 양질의 정비인력 양성 및 일자리와 연계를 위한 항공
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 중(’18. 2.～)

ㅇ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에 4천여개의 

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, “정부는 학생 여러분이 

취업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

노력하겠다”라고 말하면서,

ㅇ “학생 여러분은 학업에 매진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

노력해 주시기 바라며, 교사분들을 비롯해 관계자분들께서는 

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항공정비 인재 육성에 힘써줄 것“을 당부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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